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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없는 

일본 영화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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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내 

총생산 

— 평균 관람요금 

—- 흥행 수입 

—- 관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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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결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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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네마 준보>, 2016년 3월 하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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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오 아니메 neo anime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조사 연구」, 일본종합연구소, 2008.  
4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09 

5 「콘텐츠 프로듀스 기능의 기반 강화에 관한 조사 연구」, 경제산업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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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작위원회 방식은 메이저와 독립영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자본 조달 시스템이지만, 

독립영화의 제작위원회는 참여 주체와 방식, 목적 등에 있어 메이저와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작위원회는 

메이저 영화 제작 시스템으로서의 제작위원회에 한정된 논의임을 밝힌다.  

[권리 청구권] 

—————— 

방영권 

국내외 배급권 

패키지 권리 

상품화 권리 

자동 공중송신권 

게임 소프트화 

권리 

출판권 

[주요 출자자] 

—————— 

방송국 

영화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패키지 회사 

광고 에이전시 

출판사 

완구 회사 

게임 회사 

예능 프로덕션 

제작위원회 출

자 

1차 이용 

[극장 공개] 배급 수입 

[TV 프로그램] 방영권료 

제작 

 

원청 제작사 (원청 영상 제작사, 

원청 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 

 

하청 제작사 프리 제작자 

권리 

허락 

판권

료 

 

2차 이용 

지상파 방영 

패키지 판매 

캐릭터 상품 판매 

VOD 전송 

해외 판매 

게임 소프트 판매 

서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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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텐츠 프로듀스 기능의 기반 강화에 관한 조사 연구」, 경제산업성, 2012. 
8 제작위원회가 시나리오의 수정이나 영화 현장에 얼마나 간섭하느냐 하는 것은 영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도호의 프로듀서는 한 대담에서 “메이저 회사에 가면 시나리오가 엉망진창이 돼서 온다든지 

제작위원회에서 영화를 전혀 모르는 이가 이런저런 의견을 잔뜩 내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영화계 괴담’ 같은 

판타지”라고 말했다. 다른 프로듀서도 제작위원회는 홍보에만 관여하지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영화의 현재를 말한다 1-메이저와 인디펜던트, 그 망상의 경계를 넘어서”, <영화예술> 

438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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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카시 이토, “일본 영화산업에 있어 제작위원회 방식의 정착과 유통력의 패권”, 소카대학 사회학회, 2014.  
10 일본에서 독립영화를 칭하는 용어는 ‘자주영화’ 혹은 ‘인디즈 영화’지만 이 글에서는 ‘독립영화’란 표현으로 대체했다.  
11  미니시어터는 연간 절반 이상을 비메이저계 영화로 프로그램 편성하는 소규모 영화관, 신작의 개봉관 상영이 끝난 

후 재개봉하거나 구작들로 영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영화관(이른바 명화좌)를 뜻한다. 「영화상영진흥책을 생각한다 

중간 보고서」,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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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5년 일본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해외 통신원 보고, 2016.05.  
13 “도호가 최고 수익,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너의 이름은.>으로 얼마를 벌었을까”, <겐다이 디지털>,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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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 

4000엔 

외화대작 

4000엔 

판매점 마진 

업자 수수료 

제조 원가 

판촉비 

감독 인세 

각본가 인세 

원작자 인세  

JASRAC 인세 

 
판매 메이커 수수료 

수익 

출자사에 

배분 

블루레이의 

제조원가는 

DVD보다 100엔 

비싸다고 함 

외화 대작의 경우, 

감독에 대한 

인세는  

할리우드 영화사가 

모아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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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0 년 이후 콘텐츠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일본 콘텐츠의 해외 

리메이크를 목표로 2011년에는 3천억 엔대 민관합동투자펀드(‘민관합동’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96%를 출자)가 

 

방송  

지상파 방송: 첫 회 30만 엔(3년 이내 2회) 그 후의 2차 배급 판매 계약액의 4% 

BS 방송: 첫 회 20만 엔(3년 이내) 그 후 2차 배급 판매 계약액의 4% (NHK, WOWWOW 등) 

CS 방송: 첫 회 4만 엔(3년 이내) 그 후의 2차 배급 판매 계약액의 4%  

 

패키지 (TV 영화도 동일) 

판매: 정가×1.75％ 

대여: 수입×3.35% 

업무용 대여: 수입×3.5% 

 

케이블 TV 

페이퍼뷰(PPV): 수입×3.5% 

그 외: 2만 엔(2년간) 

 

부분 사용 (TV 프로그램 내) 

민영 방송사 및 NHK와의 계약: 1회=2만 4천 엔 

 

인터넷 전송 사업에 있어 감독에 대한 추가 보수 

(1) 자사의 전송사업에 이용한 경우: 해당 영화 시청과 관련해 시청자가 지불한 금액의 1.4% 

(2) 그 외 전송사업에 이용한 경우: 취득액×3.5% 

 

해외에서의 이용 

해외 판매 수입에서 25%를 공제한 잔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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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다. 다만 일본의 IP를 가지고 할리우드 등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들 때 투자하는 펀드이므로 국내 영화 

제작과는 무관하다. 
15 상위 5개사의 스크린 수 집중률은 59.2%, 메이저 3사가 가진 스크린은 전체 스크린의 3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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